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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� 지정대본;

�

Scene� #13,� 돈까스집

하지만…�그곳은�허름한�돈까스�집.

�

B (눈치없이�웃으며)�어� A 작가!� 여기� 앉자.

�

A 는� 어이없는�표정으로�한숨을�쉬며� 마지못해�자리에�앉는다.� 언짢은�표정으로�맛있게�

밥을� 먹는� B 를� 바라만�보고� 있다.� 하지만� B 는�눈치채지�못하고�계속�밥을� 맛있게�

먹고� 있다.

�

A� (정적을�깨며� 심통난�표정으로�조그맣게�중얼거리며)� 맛있는�데�

데려간다면서...

B (이해가�안가는�표정으로�밥을�맛있게�먹으며)� 아니� 맛있지�않아?�나�학교�

다닐때�여기� 엄청�왔는데?

A (당황한�표정으로)� 아니�그래도�그렇지…� (한숨을�쉬며�약간� 체념한�듯�작게�

얼버무리듯이)� 아니예요�그냥�드세요...

�

A 는� 더� 이상�대꾸하지�않고�굳은� 표정으로�밥을�깨작거린다.� 그제서야� B 는� A 가�

언짢아하는것을�눈치채고�말을�꺼낸다.

�

B (A 의� 눈치를�보고� 머뭇거리며)� 그...� A� 작가…?

A (음식만�쳐다보며�삐진�듯� 단호하게)� 작가라�하지�마세요.� 일하는�중도�

아닌데.

B (약간�조심스럽게)� 그럼�뭐라� 불러?

A (퉁명스럽게)� 그냥� A 라� 부르세요.

B (약간�머뭇거리며)� 그럼...� 나는� 뭐라� 부를거야..?

A (삐진� 듯� 단호하게)� 감독님은�그냥�감독님이죠,� (단단히�삐진�듯� B 를�

바라보며)� 그냥� 그거에�만족하세요�아저씨.� (다시�고개를�숙여�밥을�

깨작거린다.)

B (벙찐�표정으로� A 를� 쳐다본다.)

�

Scene� #14,� 신촌�거리

앞서가는� A 를� 뒤쫓아가는� B.� B 는�당황한�표정으로� A 의� 눈치를�본디.

�

B (허겁지겁� A 의� 뒤를� 쫓아가며)� 아니� A 작가...!� 왜� 이렇게�빨리가?!

A (아직�삐진� 듯� 퉁명스럽게)� 작가라�부르지�말라니까요?�저�원래� 걸음이�

빨라요.� 잘� 쫓아오세요.



B (다급하게� A 를� 쫓아가�옆에� 선다.� 조심스럽게 A의�눈치를�살피며)� 이� 근처에�

나� 자주�갔던� 술집� 있는데�거기� 가자.

A (멈춰서서�뒤돌아� B 를�바라보며�포기한�듯� 퉁명스럽게)� 또� 돈까스�같은거나�

파는곳이겠죠...

B 의� 의미심장한�얼굴

B,C� 지정대본;

Scene� #3,� C 의�회의실�안

C 의� 소형� 영화� 제작사의� 회의실로� 화면이� 전환된다.� B 가� 벌컥� 문을� 열며� 회의실�

안으로�들어온다.

C (컴푸터�화면에서�눈을�떼지�않으며�건성으로)어� 촬영은�잘�끝냈어?

B 아니…

B 가� 소파에�풀석� 엎어지며�불평을�이어나간다.

B 맨날� 추가� 촬영이야.� 촬영하고~� 편집하고~� 과로하고~� 돈은� 없고~� 갓� 댐잇�

현생� is� 풕풕해요�맨.

(레퍼런스:� "밥이� 너무� fuck� fuck 하다"� _� Oh� my� God,� so� funny� *^_^*� -�

YouTube)

그러던중,� 갑자기�문이� 벌컥�열리며� A 가� 등장한다.

A 안녕하세요!� 이번에�영화작가로�참여하게�된� A 입니다!

B 는� 어이�없어하며�말을�한다.

B (퉁명스럽게)� 저거� 뭐냐

C (여전히�건성으로)� 응.� 너� 작가야.

B 는� 작가가�바뀐� 사실을�그제야�알고� C 에게�불만을�토로한다.

B 야� 뭔� 소리야,� 이건� 얘기� 다르잖아!� 너가� 이번엔�분명� 베테랑�작가� 붙여준다고�

호언장담�했잖아!� (A 에게�삿대질하며)� 저게�어딜� 봐서� 베테랑�작가야!

C (능청스럽게)� 아� 내가� 딱� 구해놨었는데� 갑자기� 안된다잖아.� 키우던� 푸들이�

무릎에�몸통박치기�해서�전치� 8 주래.

B (점점�목소리가�고조되며)다리�부러진거면�팔은�멀쩡하잖아!

C (뻔뻔하게)� 그런데�넘어지면서�뇌진탕이�왔대.

B 아� 진짜� 뭔� 개소리야!

C (여전히�뻔뻔하게)� 푸들�소리야.� 왈왈.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Bi1DNDXxVXo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Bi1DNDXxVXo


A (A 가� 참지� 못하고�웃음을�터뜨린다)� 풉—

B 가� 한숨을�푹� 내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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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7.� 회의실�안

A 와� B� 사이� 의견이�좁혀지지�않은�상태로�몇�주째,� C 가� 더� 이상� 기다리지�못하고�그�

둘을� 자신의�회의실로�부른다.� C 는� A 와� B� 둘을�자신의�책상�앞에� 세워두고�입을�

땐다.

C� (미간을�찌푸리며)� 하...� 너네�언제까지�시나리오만�붙잡고�있을� 거야.� 촬영� 안�

해?

B� (뻔뻔하게)� 아직� 아이디어�구상�중이야.

A (B 와는� 달리�약간� 주늑들어)� 네...� 아직�아이디어�구상�중이에요.

C� (약간�화난듯,� 비아냥거리며)� 아,� 그러셨어요?�그럼� 도대체�언제까지�

시나리오만�붙들고�있을건데?�지금까지�뭐했어,� 니네.� 어?

B (여전히�뻔뻔하게)� 아니,� 아이디어�구상중이라니까?

A� (B 의� 말에� 맞장구를�치며)� 맞아요.� PD 님� 기억력�안� 좋으신�듯.

C� (어이없어�하며)� 애네� 왜� 이렇게�당당하지?� 아직도�아이디어�구상�중이면,�

로케이션은?� 장비� 리스트업은?� 배우� 섭외는�했고?� (답답한듯�화내며)� 그래서�

크랭크인은�언제�하려고�그래� 정말.

�

아직� 전문용어를�익히지�못한� A 는� 옆에서�헷갈려한다.

A (중얼거리며)� ‘크랭크인?’,� ‘리스트업?’

C 는�그런� A 의� 모습을�보며� 탐탁치�못한듯�짧게� 한숨을�쉰다.

C� 그래.� 얘기나�한번�들어보자.� 뭐� 때문에�이렇게�진도가�안� 나가는�거야?

A 와� B 가�동시에�서로를�가리키며�말한다.

�

A (B 를� 가리키며)� 감독님이요.

B (A 를� 가리키며)� 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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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,B� 지정대본;

Scene� #18,� 연출회의

A,B,C� 모두�모여� 연출� 회의를�시작한다.� A 와� B 는� 격렬하게�의견�차이를�보이며�

싸운다.

B� (답답하다는�듯이�인상을�쓰며)� 하아..� 아니,� 이건� 영상으로�구현이�안�

된다니까?� 제발�내�말�좀�들어!

A (이해할�수� 없다는�표정을�지으며)� 아니� 감독님.� 이게� 왜� 안되는데요?�

서사구조적으로나�뭐나�이� 장면은�무조건�넣어야�해요.� 이거� 안� 넣으면�

관객들이�이해를�못한다니까요.� (노트북�화면을�가리키며)� 크레인�써서� 여기,�

이� 구도로�촬영하면�되잖아요!?

B (한� 글자씩�강조해�읽으며)� 크레인은�쓸�수가� 없.다.니.까.요?!� 작가님�돈�

많아? 
A 예산을�가져다�쓰라고요�예산을!� 이럴� 때� 쓰라고�예산이�있는거지,� 그렇게�

모아대서�대체�어디다�쓰려고�그렇게�아껴요!

B (언성을�높이며)� 견적서에�다� 자세히�써져� 있잖아!� 제발� 회의�전에� 꼼꼼히�좀�

검토하고�오라고! 
A (상처를�받은�듯�눈동자가�흔들리고�점차�목소리가�작아지며)� 아니,� 왜� 그렇게�

말을�까칠하게...

C (넋이� 나간� 채� 두� 사람을�번갈아�쳐다본�뒤� 고개를�저으며)� 하아..� 아주� 그냥�

서로�죽이지�그래...

C 는�한숨을�쉬며�이�상황을�참기�힘들다는듯�조용히�회의실을�나선다.� C 가� 빠지자�

바뀌는�회의실의�분위기.� 둘� 사이에는�핑크빛�기류가�흐른다.

A (아까와는�달리�애교스러운�말투로�서운한�척�입을� 쭉� 내밀며)� ...까칠하게�

해요�감독니임~

B (A� 옆으로�의자를�가까이�옮기며)� 현실적으로�안되니까�그렇지.� (턱을�괴며�

A 쪽으로�몸을�돌려)� 왜� 그렇게�로맨스에�집착해?

A (B 와� 눈을� 마주치지�못하고�혼자� 손� 장난을�치며)� 아니이...

B (손가락으로� A 의� 입술을�막으며)� 쉿,� 나의�작은� ㅇㅇ이.� 로맨스는�나랑�하고�

있잖아.

A 는� 자신의�입술에�얹어진� B 의�손가락을�가져가�손을�잡고,� 자연스러운�

스킨쉽(꽁냥꽁냥)을�한다.� 툭-� 잠시� 음료를�가지러�나갔던� C 가� 그� 둘의� 모습을�보고�

오렌지�쥬스�폭포를�만들어내고�있다.

C (입에서�쥬스가�흐르고)� 어우� 미친� 새끼들...� (삐처리)



C� 지정대본;

C 는� 그� 둘의�모습을�보며�어이없어�하며�대꾸도�하지� 않는다.

B (C 를� 바라보며)� A� 작가가�자꾸�말도� 안� 되는� 이야기만�늘어놓는데?� 스릴러가�

기승전�로맨스가�되어�버리는�스토리를�그럼�뭐,� 가만히�듣고�있어야�하나?

A (억울한�듯� B 를�바라보며)� 감독님이�자꾸�본인�얼굴같이�칙칙한�이야기만�

고집하는�건� 아니고요?

�

B (빈정대며)� 아이고�칙칙한�얼굴이라�죄송하네요.� A 씨는�그냥� 본인� 스토리에�

출연할�백마� 탄� 왕자님이랑�작업을�하셔야�했...

C (책상을�쾅� 치며)� 다� 닥쳐!� 일단�대충� 뭔� 상황인지�알겠어.� (단호하게)� 내가�

교통정리�해줄테니�둘다�내일까지�본인�아이디어�정리해서�시나리오�가져올�

것.� 끝!

A 네?

B 어어?�갑자기�그러는�게� 어딨어?� 야� 내가� 감독이야?

C (의자에서�일어나� A 와� B 의� 등을� 밀면서)� 자자,� A 씨�몇�주동안�칙칙한� B�

녀석이랑�머리�맞대느라�고생�많으셨죠?� 오늘은�이만� 집에�가서� 혼자,� 편하게,�

마음껏�시나리오�작성해오세요.

A 아니...� 그게...� 저...

�

B (C 쪽으로�돌아보며)� 니가� 뭔데?

C (담담하게)� 니들� 쩐주

둘을�회의실�밖으로�밀어내고�문을�닫는다.


